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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It is controversial whether indoor pet exposure is either a risk or protective factor developing sensitization to pet allergens 
or asthma. Therefore, we investigated whether indoor pet ownership entails a risk for the development of asthma and sensitization 
in childhood.
Methods: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 is a general-population-based birth cohort study that recruited 2,078 mother-
baby dyads in Korea between April and July of 2008. Among 1,577 children who were followed up in 2015, 559 underwent skin 
prick tests, spirometry and bronchial provocation tests using Provocholine. Having a cat or a dog and the prevalence of asthma 
were evaluated by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s and physicians’ medical records. 
Results: During infancy, the rate of dog ownership was 4.5% (71 of 1,574) and that of cat ownership was 0.5% (8 of 1,574). Of the 
subjects, 7.9% (n= 109) currently had at least 1 dog and 2.5% (n= 34) had at least 1 cat. Pet ownership during infancy was associated 
with sensitization to cats or dogs (adjusted odds ratio [aOR], 4.24; 95% confidence interval [CI], 1.29–13.98), wheezing within 12 
months (aOR, 5.56; 95% CI, 1.65–18.75) and current asthma (wheezing episode in the last 12 months+diagnosed asthma by physi-
cians) (aOR, 6.36; 95% CI, 1.54–26.28). In contrast, pet ownership during the last 12 months was not associated with sensitization to 
cats or dogs or current asthma.
Conclusion: Indoor pet exposure during infancy can be critical for developing sensitization to cats or dogs and asthma in childhood. 
Avoidance of pet exposure in early life may reduce sensitization to cats or dogs and development of asthma. (Allergy Asthma Respir 
Dis 2019;7: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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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실내 환경 물질은 다양한 방식으로 천식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 반려동물은 중요한 실내 환경 항원 중에 하나이지만,2 이
전 연구 결과에서는 실내 반려동물을 보유하는 것이 반려동물 항
원에 감작과 천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일치되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3-5 고양이에 대한 이전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
부 연구들에서는 유아기의 반려묘의 노출이 고양이 항원 감작을 
막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인 반면,6 다른 연구들에서는 만  
1세 이전에 반려묘의 노출이 반복성 천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7 13개의 출생 코호트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

는 출생초기 반려견에 노출되는 것과 천식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8 11개의 유럽 출생 코호트 분석에서도 출생 후 첫 
2년 동안 반려동물에 노출되는 것과 6–10세 사이에 발생한 천식과 
특별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6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하위집

단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분석 결과였다. 미국 출생 
코호트 연구에서는 집단의 특성에 따라 소그룹으로 분류하여 분
석을 시행하였고, 만 1세 이전에 실내에서 반려견과 같이 생활한 아
이들을 대상으로 특성이 다른 소그룹에 따라 3–6세 천식 발생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였다.9 이 분석 결과 알레르기질

환과 출생 초기 반려동물 노출과의 연관성은 소그룹의 특성과 이
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자들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출생 초기 반려동물 보유와 알레르기질환의 
연관성을 분석할 때, 반려동물을 키우는 문화와 환경적 요인, 반려

동물의 종류와 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우리나라 
주거환경과 문화적 생활양식이 변화하면서, 실내 반려동물을 보유

하는 세대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10,11 이에 따라 반려동물이 알
레르기질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새로운 연구가 필
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 초기 반려동물에 대한 노
출이 한국 아동의 천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
의 없다. 이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소아에

서 반려견과 반려묘의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운 시기에 따라, 반려동물 항원의 감작과 기관지과민성, 천식 증
상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한국아동패널연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는 
일반 인구 집단 출생 코호트 연구로 2단계의 층화 무작위 표본 추
출을 통해 한국의 6개 지역에서 2,078쌍의 산모와 신생아 대상군을 
모집하였다.12 1차 표본 추출은 매년 500건 이상의 분만이 이루어지

는 30개의 산부인과병원에서 시행되었다. 2차 표본 추출은 2008년 

4월부터 7월까지 이 병원에서 출산이 이루어진 대상군으로 이루어

졌다. 한국아동패널연구는 종단 인구 통계 특성, 아동 발달, 보육 
행동 및 교육을 조사하기 위해 고안된 연구로서, 대상군들을 매년 
1회 추적 조사하였다. 2013년도부터 이 추적조사에 알레르기질환

과 관련된 설문지가 포함되었다. 2015년(만 7세)에 추적 조사를 받
은 1,577명의 아동(남자 809명, 여자 768명) 중 554명이 15개 주요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에 의한 신체 진찰, 알레르기 피부단자시험, 
프로보콜린 기관지유발검사를 시행받았다. 이 연구는 서울아산병

원 임상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
부터 승인받아 진행되었다(IRB 승인 번호: 2015-0907). 모든 대상

군의 보호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서면동의를 받
았다.

 
2. 반려동물 보유에 대한 평가

2013년 보호자 설문지를 통하여 대상군 나이 만 5세에 임신 때
부터 생후 12개월 이내에 반려동물의 보유 여부를 조사하였고, 
2015년 보호자 설문지를 통하여 대상군 나이 만 7세에 최근 12개
월 이내에 반려동물 보유 여부를 조사하였다. 임신 때부터 생후 12
개월 이내에 반려견을 보유한 대상군은 71명(4.5%, 71/1,574), 반려

묘를 보유한 대상군은 8명(0.5%, 8/1,574)으로 대상군의 수가 적어
서, 반려견과 반려묘 중 한 종류라도 보유한 경우를 반려동물 보유

로 정의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2015년(7세) 의사기록지를 통하여 
천식의 진단력과 최근 12개월 이내에 천명음을 경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현증 천식의 정의는 2015년(7세) 의사기록지를 통하여 
출생 후 지금까지 의사로부터 천식을 진단받은 적이 있으면서 지난 
12개월 이내에 천명음을 경험한 대상군으로 정의하였다. 

3. 알레르기 피부단자시험과 기관지유발검사 

알레르기 피부단자시험은 18종의 알레르기 항원들(Dermatopha-
goides pteronyssinus, Dermatophagoides farinae, dog epithelia, cat 
epithelia, cockroaches, Alternaria alternata, Aspergillus fumigatus, 
grass pollen, ragweed, mugwort, alder, oak, Japanese hop, birch, 
hazel, peanuts, milk, egg whites)과 히스타민과 식염수를 각각 양
상 대조군과 음성 대조군으로 하여 검사를 진행하였다. 피부단자

시험 양성은 히스타민에 의하여 유발된 팽진이 3 mm 이상이고, 히
스타민에 의해 유발된 팽진 크기보다 같거나 큰 경우로 정의하였다. 
아토피의 정의는 피부단자시험에서 하나 이상의 알레르기항원에 
양성반응을 보인 경우로 하였다.13

기관지유발검사는 국제 표준화된 메타콜린 및 운동유발검사의 
지침에 따라 수행되었다.14 검사를 위해 프로보콜린(methacholine 
chloride USP, Methapharm Inc., Brantford, ON, Canada)은 완충

용액과 섞어 5가지의 농도(0.0625, 0.25, 1, 4, 16 mg/mL)로 준비되

었다. 대상군들은 최대 폐용량에 도달할 때까지 생리식염수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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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흡입한 다음, 약 5초 동안 숨을 유지하였다. 90초 후에 1초간

강제호기량(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FEV1)을 기준으

로 폐활량을 측정하였다. 각 농도의 프로보콜린을 흡입하고 FEV1

을 기준치와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한 다음 FEV1이 기준치에 비해 
20% 이상 감소하거나 대상군이 최종 프로보콜린 농도 16 mg/mL
에 도달할 때까지 검사를 반복하였다. 또한 기준선에서 FEV1이 
20% 이상 감소한 프로보콜린의 농도를 계산하였다. 기관지과민성

은 provocative concentration of methacholine causing a 20% fall 
in FEV1 (PC20)<16 mg/mL 또는 PC20 <8 mg/mL로 정의하였다. 

4. 통계 분석

통계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 23.0 (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다. 알레르기검사를 완료한 그룹과 알레르기

검사를 수행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이 
사용되었다. 반려동물의 보유가 천식 발병 위험과 반려동물 항원

의 감작의 위험을 높이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이 시행되었고 교차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을 계산하

기 위해 성별, 미숙아 출생 여부, 부모의 알레르기질환력, 산모의 교

육 수준, 간접흡연력이 보정변수로 사용되었다. P 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결  과

1. 대상군의 특성

한국아동패널연구에서 2008년 모집된 2,078명의 대상군 중 
1,577명의 대상군이 2015년(만 7세)까지 추적되었다. 1,577명의 대
상군 중 남자아이가 814명이었고 여자아이가 772명이었다. 이들 중 
642명이 병원에 방문하였고, 554명의 대상군이 최종적으로 알레르

기 피부단자시험과 기관지유발검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Fig. 1).
생후 첫 12개월 동안 반려동물의 보유 여부, 최근 12개월 이내에 

반려동물 보유 여부, 모유수유, 간접흡연(부모의 흡연력), 부모의 
알레르기질환 병력, 천식의 진단력, 최근 12개월 이내에 천명음 발
생 여부, 현증 천식 여부 등을 비교하였을 때 알레르기검사를 받은 
그룹(n=554)과 알레르기검사를 받지 않은 그룹(n=1,023)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생후 36개월 이전에 모세

기관지염의 발생 여부와 알레르기비염 진단력, 아토피피부염의 진

Fig. 1. Study population. PSKC,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ISAAC, International Society for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The rate of pet own-
ership from pregnancy to infancy was evaluated by a 2013 questionnaire. †2015 questionnaire was used to identify the baseline characteristics and confounders (sex, 
body mass index, preterm birth, possession of pet within the last 12 months, breastfeeding, secondhand smoke, parental allergic disease, history of bronchiolitis, and 
maternal education level). 

Total subjects in PSKC study in 2008
- Male: 1,059 (51.0%, 1,059/2,078)

Subjects visited hospital in 2015
- Male: 347 (54.0%, 347/642)

Subjects completed bronchial challenge test
- Male: 303 (54.7%, 347/554)

Total subjects in PSKC study in 2013*
   ∙ �Age of subjects: 5 years of age,  

pet ownership from pregnancy  
to infancy was evaluated

Total subjects in PSKC study in 2015†

   ∙ �Age of subjects: 7 years of age,  
the baseline characteristics and confounders 
were evaluated

Use Korean version of ISAAC questionnaire 
(modified) annually since 2013. (1:1 home visit 
interview including allergic disease history, 
family history, indoor environment, outdoor 
environment, passive smoking, diet related 
contents)

484 Follow-up loss

935 Not visited hospital

88 Excluded by incomplete or miss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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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력은 알레르기검사를 받은 그룹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 0.047, P<0.001, P<0.001) (Table 1). 

2. 반려동물의 보유와 천식의 유병률 

임신 때부터 출생 이후 12개월 내에 반려견을 보유한 대상군은 
71명(4.5%)이었고, 반려묘는 8명(0.5%)이었다. 최근 12개월 이내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정도는 109명(7.9%)이 적어도 한 마리의 반려

견을, 34명(2.5%)은 적어도 한 마리의 반려묘를 키우고 있었다. 임
신 때부터 출생 이후 12개월 내에 반려동물 보유(반려견과 반려묘 

중 한 마리라도 기르는 경우)는 대상군의 4.8% (76/1,574)이었고, 최
근 12개월 이내에 반려동물을 보유한 대상군은 8.4% (131/1,563)였
다. 2015년 의사기록지에서 출생 후 지금까지 의사로부터 천식을 진
단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는 8.1% (44/544)였다. 

3. 반려동물의 보유 시기와 7세 천식 증상과의 연관성

임신 때부터 출생 이후 12개월 내에 반려동물 보유 여부와 2015년 
의사기록지로 조사된 12개월 이내에 천명음 발생과 현증 천식의 연
관성을 분석한 결과 교차비는 각각 5.56 (95% confidence interval 
[CI], 1.65–18.75) 및 6.36 (95% CI, 1.54–26.28)으로 임신 때부터 출
생 이후 12개월 내에 반려동물 보유가 만 7세 아동의 최근 12개월 
이내의 천명 발생과 현증 천식의 위험 인자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최근 12개월 이내의 반려동물의 보유는 최근 12개월 이내의 천명

이나 현증 천식과 특별히 관련성이 없었다(Table 2).

4. 반려동물과 항원 감작과의 연관성

임신 때부터 출생 이후 12개월 내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만 
7세의 개 또는 고양이 항원에 대한 감작의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adjusted OR [aOR], 4.24; 95% CI, 1.29–13.98). 그러나 최근 12개월 
이내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개나 고양이 항원 감작과 연관성

이 없었다. 임신 때부터 출생 이후 12개월 내에 반려동물 보유와 최
근 12개월 이내에 반려동물 보유는 7세 아동의 아토피 연관성을 보
이지 않았다(Table 3).

5. 반려동물의 보유와 기관지과민성과의 연관성

임신 때부터 출생 이후 12개월 내에 반려동물 보유는 PC20 <  
16 mg/mL를 기관지과민성으로 정의하였을 때는 연관성을 보이지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enrolled subjects 

Characteristic
Subjects completed 
allergic evaluation 

(n= 554)

Excluded by 
missing data 

(n= 1,023)
P-value*

Male sex 303 (54.7) 506 (49.5) 0.047
Body mass index (kg/m2) 17.02± 2.5 16.9± 2.9 0.829
Pet ownership in infancy 30 (5.4) 36 (3.5) 0.098
Current pet ownership 40 (7.2) 91 (8.9) 0.245
Breast feeding 329 (59.4) 617 (60.3) 0.625
Secondhand smoking 251 (45.3) 465 (45.5) 0.550
Parent allergy history 286 (51.6) 469 (45.8) 0.206
Bronchiolitis ever (< 36 mo) 132 (23.8) 194 (19.0) 0.025
Asthma diagnosis 26 (4.7) 29 (2.8) 0.056
Wheezing within 12 mo 30 (5.4) 61 (6.0) 0.643
Current asthma† 9 (1.6) 15 (1.5) 0.812
Allergic rhinitis diagnosis 301 (54.3) 407 (39.8) < 0.001
Atopic dermatitis diagnosis 141 (25.5) 171 (16.7) <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 standard deviation.
*Chi-square test. †Current asthma was defined as both physician-diagnosed asthma-
ever and a wheezy episode during the prior 12 months.

Table 2. The association between pet ownership from pregnancy to infancy or during the last 12 months and asthma symptoms at age of 7

Variable
Whole subjects Pet ownership from pregnancy to infancy (+) Current pet ownership (+)

No./total No. (%) No./total No. (%) aOR* (95% CI) No./total No. (%) aOR* (95% CI)

Asthma diagnosis. ever 42/554 (7.6) 4/31 (12.9) 2.99 (0.88–10.15) 2/38 (5.3) 0.89 (0.20–4.07)
Wheezing within 12 mo 27/554 (4.9) 4/31 (12.9) 5.56 (1.65–18.75) 1/38 (2.6) 0.60 (0.08–4.73)
Current asthma† 17/554 (3.1) 3/31 (9.7) 6.36 (1.54–26.28) 1/38 (2.6) 0.97 (0.12–7.93)

aOR, adjusted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Adjusted for sex, preterm birth, body mass index, patents’ history of allergic disease, maternal educational level and secondhand smoking. †Current asthma was defined as 
both physician-diagnosed asthma-ever and a wheezy episode during the prior 12 months.

Table 3. The association between pet ownership from pregnancy to infancy or during the last 12 months and allergic sensitization to cats or dogs at age of 7

Variable
Whole subjects Pet ownership from pregnancy to infancy (+) Current pet ownership (+)

No./total No. (%) No./total No. (%) OR (95% CI) aOR* (95% CI) No./total No. (%) OR (95% CI) aOR* (95% CI)

Sensitization to cat or dog 144/554 (26.0) 11/31 (35.5) 4.20 (1.60–11.0) 4.24 (1.29–13.98) 12/38 (31.6) 0.66 (0.15–2.83) 0.38 (0.05–2.96)
Any atopy by SPT 259/554 (46.8) 17/31 (54.8) 1.37 (0.67–2.80) 1.48 (0.61–3.58) 12/38 (31.6) 0.53 (0.28–1.00) 0.60 (0.28–1.29)

SPT, skin prick test; OR, odds ratio; aOR, adjusted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Adjusted for sex, preterm birth, body mass index, patents’ history of allergic disease, maternal educational level and secondhand sm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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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지만, 기관지과민성을 PC20 <8 mg/mL로 정의하였을 때, 임신 
때부터 출생 이후 12개월 내에 반려동물 보유와 연관성을 보였으

나(OR, 2.89; 95% CI, 1.27–6.59), 보정변수로 보정하였을 때에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aOR, 2.39; 95% CI, 0.88–6.49). 최근 12
개월 동안 반려동물 보유는 기관지과민성과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

다(Table 4). 

6. 개 또는 고양이 항원 감작과 천식과의 연관성

개 또는 고양이 항원에 대한 감작은 천식의 진단력과 연관성을 보
였고(aOR, 2.57; 95% CI, 1.03–6.45), 최근 12개월 이내 천명음 발생 
여부와 연관성을 보였다(aOR, 4.02; 95% CI, 1.27–12.69) (Table 5).

고  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

고 있지만 반려동물의 노출과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질환과의 관련

성에 대한 국내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반려견 또
는 반려묘를 키우는 경우, 개 또는 고양이 항원에 대한 감작과 천식 
증상 및 기관지과민성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하는지에 대하여 일반 
인구 집단 기반 출생 코호트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 결과, 임
신 때부터 출생 이후 12개월 내에 반려견 또는 반려묘를 보유하였을 
때 7세 아동에서 천식 증상의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임신 때부

터 출생 이후 12개월 내에 반려동물의 보유가 7세 아동에서 개나 
고양이 항원에 대한 감작의 위험을 증가시킴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개 또는 고양이 항원에 대한 감작은 천식의 진단력과 최근 12개월 
이내 천명음 발생 여부와 연관성을 보였다. 그러나 만 7세 아동에서 

최근 12개월 이내에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경우, 최근 12개
월 이내 천명음 발생이나 현증 천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연
구 결과는 임신 때부터 출생 이후 12개월 내에 반려견이나 반려묘

에 대한 노출이 학동기 아동의 알레르기항원 감작이나 천식 증상 
발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시기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임
신 때부터 출생 이후 12개월 내에 반려동물의 보유를 피하는 것이 
우리나라 아동에서 개나 고양이 항원 감작과 학동기 천식 증상 발
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전 코호트 연구에서 반려동물의 보유와 반려동물 항원의 감

작, 천식의 발생과의 연관성은 일치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스웨

덴의 전향적 출생 코호트 연구에서 출생 초기 반려묘의 보유가  
4세 아동에서 고양이 항원 감작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지만 천식 발
생과는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15 하지만 이 연구는 기관지과민성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만 4세는 천식을 진단하기에는 이른 나
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영국의 출생 코호트 연구에서는 임
신 중과 유아기의 반려동물과 천식과의 연관성을 이 연구에서 여
러 종류의 반려동물(고양이, 개, 토끼, 설치류, 조류, 물고기)을 포함

하여 만 7세까지 여러 시점의 폐기능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16 고
양이를 반려동물로 보유하였을 때는 폐기능에 대한 영향은 없었

고, 천명음 발생의 위험성을 감소시켰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도 기
관지과민성을 평가하지는 않았다. 네덜란드에서 2,729명의 7–12세 
소아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는,4 생후 2세 이전에 반려동물

의 보유와 천식의 진단력, 개와 고양이 항원의 감작, 기관지과민성

과의 연관성이 없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반려 동물의 노출 기
간을 임신 때부터 출생 이후 12개월 내로 더 엄격히 정의하여 임신 
중과 출생 초기의 반려동물의 노출이 알레르기질환에 어떠한 영

Table 4. The association between pet ownership from pregnancy to infancy or during the last 12 months and bronchial hyperresponsiveness (BHR) by provocholine 
challenge test at age of 7

Whole subjects Pet ownership from pregnancy to infancy (+) Current pet ownership (+)

No./total No. (%) No./total No. (%) OR (95% CI) aOR* (95% CI) No./total No. (%) OR (95% CI) aOR* (95% CI)

PC20 < 16 mg/mL 144/554 (25.9) 11/31 (35.5) 2.08 (0.94–4.60) 2.00 (0.78–5.14) 14/38 (36.8) 1.26 (0.60–2.67) 1.02 (0.39–2.67)
PC20 < 8 mg/mL 96/554 (17.3) 9/31 (29.0) 2.89 (1.27–6.59) 2.39 (0.88–6.49) 10/38 (26.3) 1.49 (0.66–3.36) 0.86 (0.28–2.65)

OR, odds ratio; aOR, adjusted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Adjusted for sex, preterm birth, body mass index, patents’ history of allergic disease, maternal educational level and secondhand smoking.

Table 5. The association between pet ownership from pregnancy to infancy or during the last 12 months and allergic sensitization to cats or dogs at age of 7

Whole subjects Sensitization to cat or dog (+) Any atopy by SPT (+)

No./total No. (%) No./total No. (%) aOR* (95% CI) No./total No. (%) aOR* (95% CI)

Asthma diagnosis. ever 42/554 (7.6) 14/142 (9.9) 2.57 (1.03–6.45) 28/276 (10.0) 1.80 (0.94–3.45)
Wheezing within 12 mo 27/554 (4.9) 18/143 (12.6) 4.02 (1.27–12.69) 20/276 (7.2) 2.24 (1.07–5.32)
Current asthma 17/554 (3.1) 8/142 (5.6) 3.03 (0.78–11.76) 12/275 (4.4) 2.05 (0.77–5.41)

aOR, adjusted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s.
*Adjusted for sex, preterm birth, body mass index, patents’ history of allergic disease, maternal educational level and secondhand sm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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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조금 더 초점을 맞출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실내외 환경

의 차이와 인종적인 차이, 생활 환경의 차이 등을 고려하고, 특히 키
우기 시작한 시점과 동시에 키우는 기간, 키우는 마릿수와 과정에 
질환 발생의 여부가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기대된다.
이 연구에서는 반려동물을 최근 12개월 이내에 키우는 경우와 

천명 증상의 발생, 현증 천식과 알레르기항원에 대한 감작과 연관

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이미 반려

동물에 대하여 알레르기감작이 발생하여 증상이 나타난 아이들

은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고 또
한 키우는 기간이 짧은 경우로 생각되므로 최근 12개월 이내 반려

동물을 키우는 것이 반려동물 항원에 대한 알레르기감작이나 천
식 증상과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반려동물의 종류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숫자도 

반려동물이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데에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17-19 두 개의 스웨덴 코호트를 분석한 연구에서19 7–9세 
아동에서 유아기에 반려동물을 많이 보유할수록 알레르기질환 발
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양의 항원에 어린 나이

에 노출됨으로써 면역관용을 획득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
다. 이 연구에서는 임신 때부터 출생 이후 12개월에 반려동물을 보
유한 76명 중 대다수인 55명(72.3%)이 한 마리의 반려동물만 보유

하여, 반려동물의 수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
각되지만, 최근 국내에서 여러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들이 
증가하고 있기에 앞으로 이런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 결과, 알레르기질환 발생의 기전을 생후 12개월 이내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이 동물 항원에 대한 감작을 일으키고, Th2 
세포의 반응을 활성화하여 이후 천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알레르기항원에 대한 노출이 차단항체

의 생성을 유도하는 변형된 Th2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상반된 결
과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양면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향후 
가설 근거로 잘 계획된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연구는 일반 인구 집단의 출생 코호트를 기반으로 한 분석 

결과라는 점에서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연구의 대상 숫자

가 많지 않으며, 병원에 방문한 대상군이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대
상군에 비하여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의 유병률이 높고, 36개
월 이전에 세기관지염 과거력의 비율이 더 높았다(Table 1). 이러한 
점들은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아동의 천식과 기관지과민성의 유병

률이 실제 일반인보다 조금 더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보유 여부에 대한 정보는 보호자 설
문지를 통하여 수집되어 회상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한 이 연구에서는 대상군 수가 많지 않아서 개와 고양이를 별도로 

분석하지 못하였고, 반려 동물의 노출의 강도, 노출 기간 등의 영향

을 조사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
요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의사가 직접 문진하여 알레르기질환

을 평가하였고, 객관적인 알레르기검사와 기관지유발검사를 시행

하였다는 강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임신 때부터 출생 이후 12개월 내에 반려견 또는 반

려묘를 키우는 것은 개 또는 고양이 항원 감작의 위험성을 높이고, 
이에 따라 천식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반
려동물의 보유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천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신 때부터 출생 초기에 반려동물에 대한 노출을 피하

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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